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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지난해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퇴직공제 업무

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신규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

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하여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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